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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에 신발의 값이 매우 폭등하면서 MZ세대들의 리셀러가 많이 등장하고 있다. 어느 한 기사

를 보면 신발을 모으는 취미가 있는 사람이 많고, 유튜버 ‘와디의 신발장’은 신발이 500켤레가 넘

게 있으며,  신발 한켤레에 1000만원이 넘게 거래되는 신발도 있다고 한다. ‘마이클 조던’이 신었

던 신발은 출고가에 비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희소성이 높아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명품 브랜드와 유명 아티스트와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젊은 MZ세대들에게 인기가 

많다. 하지만 이는 다양한 문제를 도래한다. 어느 한 기사에서 유명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는 소

비자와의 갈등이 있었다. 흔히 말하는 ‘레플’ 이라고 추첨을 하여 비싼 신발을 하는 것인데, 상품

을 받은 소비자는 품질이 가격에 비해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다. 또 다른 소비자는 “품귀현상이

심하여 구매를 할 수 밖에 없다” 라고 말하였다. 하지만 나이키 측에서는 다른 소비자들은 품질이 

좋진 않지만 가격이 비싸 값어치가 높아서 그냥 구매한다고 주장하였다. 때문에 품질을 관리하는 

어플인 ‘크림’이나 ‘솔드아웃’에서 검수를 하게 된다. 하지만 이 두 업체는 수수료가 20%나가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되는 가격이 더욱 비싸다. 이러한 이유로 리셀가 구매 소비자가 구매의 신뢰를 

잃게 하는 것은 물론, 불만의 화살이 리셀러에게 향하게끔 유도한다는 지적이 있다. 하지만 다른 

주장으론 “품질은 떨어지지만 가격의 값어치가 중요하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렇게 이러

한 문제에 대해 서로의 주장이 명확히 엇갈린다. 때문에 본론에서 이 문제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

해보겠다.

2. 본론

소주제: 신발의 리셀가가 적정하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리셀가격을 구매하는 것은 올바른 행위이다. 사람들은 신발에 대한 값어치

를 중요시 한다. 예시로 유명 농구 스타인 ‘마이클 조던’ 이 신었던 신발은 출고가에 몇배는 되는 

가격으로 거래가 된다. 유튜버 ‘와디의 신발장’ 은 신발이 500켤레나 가지고 있고, 한 신발에 

1000만원이 넘게 거래되는 신발을 소유하고 있다. 많은 아티스트와 거래가되고, 다양한 명품브랜

드와 콜라보를 하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것이다. 이는 팬과 유명인을 연결시켜주는 매개체라

고 주장한다. 이것이 신발이 높은 가격이 형성된 것이고, 인기가 많은 것이다. 사람들에게 소소한 

행복을 주는 존재이기에 아무리 높아도 사람들이 구매하는 것이다. 이러한 행동은 돈의 낭비가 

아니라 적절한 것이다.

소주제: 신발 가격의 터무니 없는 측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 



  하지만 신발 가격의 터무니 없는 측정은 말이 되지 않는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행복하게 생각

하는 것이 바로 신발이다. 하지만 이는 정말 경제적이지 못한것이다. 이런 신발 가격의 폭등은 다

방면에서 피해를 끼친다. 유명인이 신었지만, 가격이 몇배나 폭등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 이러

한 리셀러들을 이용하는 업체가 정말 많다. 유명 신발 브랜드인 ‘나이키’는 품질이 좋지 않게 만

들며 사도록 유도하였다. 높은 가격에 형성된 신발을 매장에서는 원가에 팔고 온라인에선 비싼가

격에 올린 것이다. 게다가 품질이 좋지 않아 소비자에게 신뢰를 떨어트리게 하였다. 이는 몇개월

동안 레플을 사려고 기다리는 소비자들에게 기만을 하는 행위인 것이다. 이에 몇몇 소비자들의 

주장은 “품귀현상이 너무 심하여 구매할 수 밖에 없었다.”, “가격에 비해 품질이 너무 떨어진다.” 

라고 주장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신발의 품질, 형태, 가격 등을 검수하는 어플

이 생겨났다. 하지만, ‘크림’, ‘솔드아웃’ 등은 수수료를 20%나 가져가는 터무니 없는 가격을 형성

하여 이에 또 소비자와의 갈등이 생겨났다. 그리고 이러한 신발 가격의 문제는 또 경제적이지 못

하다. 출고가에 비해 몇배나 가격이 비싸고 이를 이용하여 리셀을 하여 더욱 높은 가격에 판매하

는 사람들도 많기에 윤리적이지도 못하다.

  반론

  신발에 붙은 가격은 터무니 없는 것이 아니다. 신발은 우리에게 의식주 중 ‘의’ 로써 중요하기

도 하지만, 예술이라고도 볼 수 있다. 단순 신는 신발이 아닌 보기에도 미적 감각으로 즐거움을 

주는 것이다. 다른 브랜드, 아티스트, 위인 등과 콜라보레이션을 하여 더욱 그 신발에 가치를 주

어 값어치가 비싼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한 것에 열광한다. 마이클 조던의 신발인 ‘조던’은 희소성

이 정말 뛰어나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는 조던과 팬들이 소통을 할 수 있는 매개체 이기 때

문에 행복감을 준다. 그리고 신발을 사고파는 리셀을 통해 수익을 낼 수 있다. 가격에 오름에 따

라 벌 수 있는 돈이 크다. 이러한 점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이

는 외관이 뛰어나기에 사람들에게 멋을 낼 수 있는 아이템이기도 하다. 때문에 리셀가격은 충분

하게 가치가 있다.

재반론

  신발에 터무니 없는 가격이 붙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 유명인이 신발을 신는다고 가정 하더라

도 신발의 원가격이나 출고가는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또한 리셀가가 붙으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이다. ‘크림’, ‘솔드아웃’ 등 중간 검수 업체에서 수수료를 더 붙여 판매하는 등 소비자의 입장

에서ㅓ 불이익적이다. 이는 위에 반론에 맞지 않고 경제적이지 못한 문제이다. 그리고 신발 한켤

레에 1000만원 이상 거래하는 것은 자신의 소득에 비해 비경제적인 활동이다.  그리고 소비자와 

업체의 갈등도 생기면서 윤리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계속 발생할 것이다. 또한 비싸게 거래되는 

신발을 일명 사재기 즉 리셀러들이 생겨나면서 더욱 비싸게 판매하는 행위도 발생한다. 이는 비 

도덕적인 행동이다. 이러한 점 때문에 신발에 터무니 없는 가격이 붙은 것은 올바르지 않다. 



결론 

  신발의 리셀 가격이 폭등하는 것은 경제적으로, 윤리적으로 올바르지 못하다. 사람들은 신발의 

가격을 단순 ‘가치’에 초점을 맞추어 이러한 비싼 가격으로도 구매를 한다. 버는 소득에 비하여 

많은 지출을 이끌어내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비 윤리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올바르지 못한 행동이

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신발의 리셀가격이 폭등하는 것 보다 이 신발의 가치는 인정해 주지만 

가격을 낮추어 더욱 소비자에게 접근하기 쉽게 만드는 것이 오히려 마케팅적으로 더 좋다. 그리

고 이러한 전략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소비자들에게 신발의 미적 이미지를 더욱 심어줄 뿐더러, 

경제적으로도 좋고 소비자와 브랜드의 갈등도 줄을 것이다. 그리고 사재기하는 리셀러나, 수수료

의 가격도 낮아지기에 이는 정말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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